
그러나 입으로 발설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선언할 때 사탄이 
뒤집 어지고 세상이 죽이려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 
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입으로 발설 
해야 창조가 됩니다. 내 안에 느낌이나 
체험이 없다고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말해야 체험 
이 생기고 말해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말할수록 내 존재가 예수로 점점 점령 
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가오는 염려를 향해 큰 소 
리로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영육간에 강건하다!"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묶여 있을지 
라도 강력한 무기인 말씀으로 "나는 강 
건하다! 나는 나았다!" 소리쳐야 사탄이 
떠나갑니다. 이 지구상에는 평생 정력을 
쏟아부어 얻은 물질이나 명예 중 내 소유 
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 보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속은 것입니다. 오직 위에서 주신 꿈, 
예수 안에서 완성된 이 복음의 실제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 
기 위해 존재된 자들입니다. 매일 아침 
부터 밤까지, 사탄이 틀어막은 입을 깨뜨 
리고 오직 긍정의 예수 이름만을 담대히 
선포하는, 꿈 이야기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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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판단과 내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와 자리가 나에게 참 유익하며 평안 
한 위치입니다. 에덴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 
주실 터인데 인간들은 참지 못하고 조급 
하게 움직이다가 자꾸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 
울한 누명을 쓰고 12년간 옥살이를 하 
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소서"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된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에서는 완전히 낙담할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 
나님은 요셉이 성장하여 제사장의 나이 
이자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나이인 만 
30세가 되기까지, 만 2년 후에 바로 왕 
이 꿈을 꿀 때까지 감옥에서 2년간의 더 
깊은 죽음의 기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버려진 시간 같지만, 완벽 
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 
야만 하는 죽음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일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 
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늘의 꿈을 전하 
다가 시기를 받아 은 20에 감옥에 갇힌 
요셉은 은 30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님의 그림자입니다. 만 2년 후 해방되어 
보좌에 앉은 모습은 주님의 부활 승천을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또한 총리가 된 
요셉이 새 이름 사브낫바네아(구조자, 
생명의 유지자)를 얻고 이방인 아내 
아스낫을 맞이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이방인이 중심 된 교회가 
탄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기근 때 창고를 
열어 양식을 공급한 요셉처럼,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온 인류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셉은 
모형이요, 우리 주님은 그 모형의 실제 
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왜 요셉 
이 누린 풍성함과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사탄에게 입을 지키고 있 
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버린 가짜 자아가 생겨났습니다. 이 성분 
은 사탄화된 존재라 영·혼·몸 전체가 
완전 부정적인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아프다는 
얘기, 망해간다는 얘기, 안 된다는 소리 
를 입 밖으로 쏟아내는 데는 아주 선수 
들이고 웅변가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 
한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잘하면 
서도 교회에 와서는 마음속으로만 "주 
여" 부를 뿐, 입 밖으로는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성경책도 
숨겨 다닙니다. 큰 소리로 찬송도 못 하 
고, 통성기도를 시켜놓으면 입을 다물고 
웅얼거립니다. 사탄이 입속을 꽉 잡고 
"너 이 입은 발설하지 마라" 하며 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순교자들을 죽일 때 마음으로 
믿는 것만 보고 죽였겠습니까? 마음으 
로만 믿으면 마귀도 안 건드립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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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dreams and was imprisoned because of 
his brothers’ jealousy for 20 pieces of 
silver, is a shadow of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30 pieces of silver. His 
release two years later and his ascent to 
the throne portray the reality of the 
Lord’s resurrection and ascension. As 
Prime Minister, Joseph received a new 
name, Zaphenath-Paneah (meaning 
"Savior" or "Sustainer of Life"), and was 
given an Egyptian bride, Asenath. This 
beautifully parallels how the resurrected 
Lord married the gentile church. Just as 

Joseph opened the storehouses during 
the famine and supplied grain, the Lord 
today provides the bread of eternal life 
to all humanity through the Church, 
saying, “Eat my flesh and drink my 
blood.”

How do we survive our own "prison 
seasons" while waiting for God to 
move? We must look at Joseph’s 
behavior. No matter where he was—in 
his father’s house, in a dark dungeon, or 
in the royal palace—Joseph never 
stopped declaring the divine dreams 
God gave him. He spoke the truth of 
God into existence.

Pastor Chung challenged a common 
misconception among believers: “Many 
say they cannot speak boldly because 
they don’t feel a powerful personal 
emotion or experience yet. But biblical 
reality is the exact opposite—spiritual 

experience follows declaration.”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He didn’t wait to see light; He spoke, 
"Let there be light," and it was so. 
Because of the fallen nature we 
inherited from the tree of knowledge, 
our minds naturally default to worry, 
complaints, and fear. Satan loves 
nothing more than to lock the mouths 
of believers, keeping us silent out of 
shame or doubt. But Romans 10:10 
reminds us that while we believe with 
our hearts, it is with our mouths that 
we confess and are saved.

Nothing on this earth belongs to 
us forever. Wealth, status, and worldly 
knowledge will eventually fade, leav-
ing us empty. The only eternal reality 
is our identity in Jesus Christ.

Therefore, let us stop acting like 
spiritual captives choked by worry. 
Pastor Chung leaves us with a highly 
practical daily discipline:

The very moment you open your 
eyes in the morning, refuse to let the 
day's anxieties dictate your thoughts. 
Instead, boldly declare aloud to your-
self: "I am a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I am strong and healthy in 
body and spirit through Him!"

Even if you are facing illness or 
trial, that is precisely the moment to 
shout your healing and strength. 
Speak the "dream" God has given you. 
As we boldly declare the victory of 
Christ over our lives, our tongues 
begin to manifest the abundant, crea-
tive life of the Holy Spirit.

Let us step out of our spiritual 
prisons this week, trust His perfect 
timing, and fill our homes with the 
praises of the One who raised us from 
death to life. 

“Many say they cannot speak boldly 
because they don’t feel a powerful 
personal emotion or experience yet. 

But biblical reality is the exact 
opposite—spiritual experience 

follows declaration.”

Have you ever felt trapped in a 
season of waiting? Perhaps you are 
praying for a shift in your career, a 
breakthrough in your family, or healing 
from an illness, yet the door remains 
firmly shut. When human efforts fail, it is 
easy to default to anxiety, rushing to 
force open doors using our own 
wisdom.

In a recent powerful message on 
Genesis 41:1–13, Pastor Chung re-
minded us that the positions gained 
through worldly manipulation are always 
unstable. True, unshakeable peace only 
comes when we learn to rest in God’s 
appointed place and wait for His perfect 
timing.

When the chief cupbearer was re-
stored to Pharaoh's court, he com-
pletely forgot about Joseph, leaving him 
to languish in prison for two more full 
years. From a human perspective, this 
could be seen as a devastating setback. 
Yet, God’s delays are always strategic.

If Joseph had been released early, he 
might have simply returned home as a 
free man, but he never would have 
stood before Pharaoh at the exact 
moment required to save the nations. 
God held Joseph in that cell until he 
turned 30—the biblical age for spiritual 
leadership, mirroring the exact age 
Jesus began His public ministry.

The life of Joseph foreshadows Jesus 
Christ. Joseph, who proclaimed heav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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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rison to Praise: Opening Your Mouth in Faith


